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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앞으로 은퇴생활을 시작하게 될 중년층의 재무교육 여부 및 퇴직태도가 노후준비인식(경제적, 신
체적, 정서‧사회적)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변수들 간의 차이점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년층의 노후준비도
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년층 35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및 t-test, 일원 분산분석 등을 하였다. 연구내용은 
퇴직을 앞둔 중년층의 휴식으로서의 전환이 경제적 노후준비와 신체적 노후준비,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의 상관관계와 
새로운 시작, 일의 계속, 강요된 분열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았다. 첫째,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 소득
과 직업경력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중년층의 재무교육이 영역별 노후준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냄으로써 사전 퇴직교육과 은퇴준비의 필요
성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퇴직태도는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영향을 미쳐 자아존중과 가정의 안정 및 경제적인 면
과 건강상태, 여가활동 등의 영향요인이 있음이 분석되었다.

주제어 : 중년층, 재무교육, 은퇴, 퇴직태도, 노후준비인식

Abstract  This study shows how financial education for middle-age affects their remaining life (economic, 
physical, emotional and social) and improves the way of preparing for their old age through 355 questionnaires 
using SPSS 18.0, factor analysis, t-test and ANOVA program. The results obtained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importance of financial education has been differently perceived by the age, marital status, income 
and religion. Secondly, the necessity for early financial education and retirement preparation have been 
comprehended by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financial education on their old life. Thirdly, Attitude for 
retirement has affirmative effects on the self respect, economic stability and leisur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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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압축고령화”라는 신조어로 대변될 

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1970년에는 3.1%에 불과한 고령화율이, 

2000년에는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에 들어섰으며, 2010년 기준 11.0% , 향후 2018년에는 

14.3%가 되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2026

년에는 20.8%로 초 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에 도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에 

비해 사회보장제도의 미성숙, 복지잠재력의 약화, 개인의 

노후준비 미흡 등으로 노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생애주기 상 노년기에는 신체적 건강 악

화로 의료비 등 재무적인 욕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

득은 급감하여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 경제적 노후준비는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년층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선

진국에 비해 국내 중년층의 개인이나 가계의 재무관리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의 경제위기는  개인뿐만 아니

라 가족 및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개인의 경쟁력 및 사회 

경쟁력을 약화시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

어 어느 때보다 중년층에 대한 재무교육이 필요한 시기

라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무교육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마저도 청소년 대상의 

재무교육 확대에만 주력한 결과 중년층에 대한 재무교육 

혜택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반면 미국은 재무교육을 

국가 아젠다로 채택하여 재무교육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재무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미국 내 기업체근로자들을 대

상으로 한 재무 의사결정과 연금계획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 근로자들이 재무

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되고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2]. 결국 재무교육을 잘 받은 중년층

들은 개인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경제적 안정망과 복지도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재

무교육이 개인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재무교육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효과적으

로 수행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중년층의 노후준비 인식 

및 노후 준비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재무교육에 관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재무교

육 요구분석[3], 재무 설계, 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발

[4][5], 개인재무교육의 효과분석[6],재무교육이 저축에 

미치는 효과[7][8][9]등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 선

행연구들에서는 재무교육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재

무교육을 받은 중년층의 퇴직태도 및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재무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

정이다[10].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재무교육  유

무여부와 퇴직태도가 노후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함으로써 중년층의 은퇴준비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1 중년층

중년층은 인간의 생애주기 상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면서 노후준비를 하여 인생후반부를 대비

하는 중요한 시기라 말할 수 있다. 중년층의 범위는 시대

에 따라 학자들에 따라 구분이 다르며 연구관점에 따라  

생애주기 상 전환의 시기, 성숙의 시기, 위기의 시기 등 

다양한 용어로 언급되고 있다. Havighurst[11]는 중년층

을 생애주기  6단계 중 개인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절

정에 이르며, 노화에 따른 신체변화를 느끼는  시기로 대

략 30세～60세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김명자[12]

는 중년층을 40～59세 시기로 개인적 발달 관점, 가족생

활 주기적 관점, 사회적 관점으로 정의하였다. Levinson 

[13]는 중년층은 40～60세 시기로 신체적 능력은 다소 감

소하지만 사회적 책임이 더 커지는 시기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견해를 토대로 중년층을 40대 

초반에서 50대 후반까지 이르는 시기로 설정하고자 한다. 

2.2 재무교육

초 고령화 사회에 개인이나 가계가 제한된 경제적 자

원을 가지고 인생주기에 맞추어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

인들은 올바른 재무지식을 가지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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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익숙하지 않으며 최근 외부환경적인 요인에 따

라 개인재무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14]. 재무교육은 소비자의 만족 극대화를 위해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개

발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3], 소비자들의 재무

행동 능력을 키우고 재무복지 증진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라고 정의하였다[15]. Garman 등의 연구에서는 직장 재

무교육 참여자의 75%가 재무의사 결정을 더 잘할 수 있

게 되었으며[16], 안창희에 의하면 재무교육은 재무실천

행동, 주․객관적 경제복지, 재무위험감수도 등의 수준을 

직․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6]. 하지만 소비

자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에 비해 재무교육에 대한 선행연

구는 많지 않은 편이며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재무교육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10][14]. 

2.3 퇴직태도

2.3.1 퇴직의 정의

가. 퇴직[은퇴]의 개념

은퇴라는 개념은 다양한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

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고, 많은 연구들이 은퇴

(retirement)라는 표현을 일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

다. 퇴직은 고용관계의 단절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초점

을 두는 반면, 은퇴는 고용관계 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

한 생물학적 변화까지 포함한다고 하였다[17]. Atchley 

[18]는 “은퇴는 개인이 전일제(full time)보다 적게 고용

되고, 그의 수입이 이전 직업에 봉사했던 기간을 통해 획

득한 퇴직연금에 의존되어 있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는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55세 이상의 

자로서 지난 1년간 전일제(full time)로 고용되어 있지 않

은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19].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

[20][21][22]은 퇴직과 은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퇴직과 은퇴의 개념을 퇴직을 포

함한 은퇴(retirement)로 일원화하고 은퇴와 퇴직을 동일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나. 퇴직태도의 유형

본 연구에서는 Gee and Baillie[23]가 Hornstein and 

Wapner[24]의 은퇴기대양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 것을 

사용하고자 한다.

1) 휴식으로의 전환(transition to rest)

은퇴를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아닌 인생의 

휴식기로 여기며 단계적인 활동축소 또는 일로부터 일탈

하여 쉬면서 노화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본다. 이 집단

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은퇴는 은퇴 전의 긴장으로 가득 

찬 일의 부담에서 벗어나 한가로운 휴식과 즐거움을 가

져다주는 시기로 받아들인다. 

2) 새로운 시작(new beginning)

은퇴를 새로운 생활의 출발점으로 본다. 즉 은퇴는 새

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고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시

기이며, 자기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요구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간으로 나를 위한 시

간이라고 여긴다. 

3) 일의 계속(continuity)

은퇴를 일의 지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중요한 사

건이나 결정적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일은 자신의 인생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며 은퇴란 시작도 끝도 아닌 아무런 사건도 아니

라고 여긴다.

4) 강요된 분열(imposed disruption) 

은퇴를 직업역할의 상실로 여기며 은퇴는 외부의 힘

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 은퇴는 좌절감 및 상실감을 주는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직업의 상실은 정체감의 핵심부분 상실로 받아들이며 은

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으로 생각하며 일을 대

신할 어떤 것도 없다고 여긴다.  

2.4 노후준비 인식

노후준비란 ‘노후를 미리 준비 한다’는 의미로 노후에 

필요한 자원을 미리 마련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생

활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 및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다

[25]. 초기의 노후준비 개념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

부양을 의미하였다면 최근에는 노후준비를 다차원적 영

역으로 나누어 개념화하는 영역 서비스적 준비로 확대되

고 있다. 중년층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학자

들마다다양한 차원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노후준비를 신

체적, 경제적, 사회․정서적으로 구분[26][27][28]하였으

며,  이정화[27]는 신체적 준비, 사회적 준비, 경제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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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황승일[29], 양순미‧홍숙자[30]는 신체적 준비, 정서적 

준비, 경제적 준비, 여가 준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

렇듯 노후준비를 다차원적 영역으로 구분한 선행연구들

을 종합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노후준비는 경제적 준비, 

신체적 준비, 정서‧사회적 준비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4.1 경제적 노후준비

노년기에는 소득은 급속하게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 

증가 등으로 지출은 늘어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

게 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사

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는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의 필요성은 선진국에 비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적 노후준비란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과 

기대되는 수입 예산액을 계산하여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

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25]. 경제

적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노후자금의 적정성

[31][32], 주관적인 노후준비 차원의 연구 등이 있다

[30][33]. 노년기의 경제력은 노인의 건강문제를 예방하

고 치료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적극

적인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심리‧정서적 만족을 주

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34].

 

2.4.2 신체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란 매일의 꾸준한 노력과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노년기에도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

하는 것을 말한다. 노년기의 육체적 건강은 삶의 질과 관

련이 있다. 즉 노년기의 신체적 건강은 노후생활의 삶의 

질 및  만족여부를 좌우하는 요소이다[35]. 노인의 신체

적 준비상태가 좋을수록 노년기의 적응 및 생활만족도가 

높으며[34], 신체적 건강문제가 노후생활에서 가장 문제

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36][37]. 김미경에 의하면 사람

들이 노후대책을 세울 때 건강에 가장 큰 비중을 두지만 

실제로 노후건강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38]

2.4.3 정서 ‧ 사회적 노후준비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1인 가구(노인 단독가구)와 

노인 가구 증가, 개인주의 팽배 등으로 노인들의 심리적 

고립이나 소외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세대 

간 교육수준의 차이와 이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는 노인

들을 가족과 집안일의 결정에서 배제시키는 현상을 초래

하고 있다[39].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범위

는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선행연

구에 의하면 성공적인 노후생활이 가족활동을 제외한 사

회활동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40][41], 정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중년기부터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

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29]. 김애순[42]은 우리

의 인생주기 어느 시점에서나 일, 교육, 여가가 균형을 이

룬 연령통합사회의 장점을 강조하였다. 양순미[43]는 노

년기의 부모자녀관계에서 정서적 돌봄이 경제적 돌봄 및 

동반자의식이 경제적 돌봄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더 큰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적 노후준비

를 잘하고 있으며, 종교를 가진 집단이 신체적, 정서적 준

비가 더 잘된 것으로 나타났다.[29] 따라서 중년기부터 봉

사 활동, 사회적 지지 , 일, 여가, 종교 등이 균형을 이루는 

시간표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3. 연구방법 

3.1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중년층의 재무 설계 교육과 퇴직태도

가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개인재무교육은 노후준비 인식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1-1 : 개인재무교육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개인재무교육은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 개인재무교육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

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퇴직태도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휴식으로의 전환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새로운 시작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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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3. 일의 계속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강요된 분열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휴식으로의 전환은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6. 새로운 시작은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7. 일의 계속은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8. 강요된 분열은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9. 휴식으로의 전환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0. 새로운 시작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1. 일의 계속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2. 강요된 분열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

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모형 

재무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주로 재무교육 요

구분석, 개인재무교육 현황 분석[3][44] 등이 대부분이며 

노후준비에 대한 선행 연구들도 라이프스타일[45][46]이

나 직업이나 직장생활과의 관계[47][48]를 주로 다루어 

호모 헌드레드 시대를 맞이하여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을 제고시키며 중년층의 재무교육과 퇴직태도가 

노후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

로 중년층에 대한 재무교육 정책 제언 및 효율적 은퇴준

비의 접근방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nancial Education  Preparation for Retirement

 󰋯Experience

 󰋯Satisfaction

 󰋯Economical

 󰋯Physical

 󰋯Social

Retirement Attitude

 󰋯transition to rest

 󰋯new beginning

 󰋯continuity

 󰋯imposed disruption

[Fig. 1] Research Model 

3.3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 대상은 중년층의 재무교육 및 퇴직태도가 노후

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유용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은퇴플랜

과 재무교육 및 퇴직 태도가 노후준비인식에 미치는 영

향요인의 대안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설

문조사는 2013년 4 월 8일부터 2013년 5월 4일까지 수도

권에 거주하는 4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의 금융권과 비 

금융권(금융권에 종사하지 않는 모든 직종 종사자 및 주

부, 무직자 포함)을 대상으로 412부의 설문지와 동의서를 

받아 설문에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고, 이 중에서 무

성의한 응답, 결측치가 있는 응답과 연구에 부적당 하다

고 판단되는 설문지 57부를 제외한 최종 355부(86.2%)를 

최종 분석대상자로 정하였다. 중년층의 재무교육 및 퇴

직태도가 노후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

여, 표본추출방법은 임의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진

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8.0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및 상관

분석, t-test, 일원분산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고 사후검증방법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3.4 측정도구

3.4.1 재무교육

안창희[10]가 사용한 설문문항을 본 연구자가 수정하

여 15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측정항목으로는 재무교

육 경험 유무 1항목, 교육 프로그램 4항목, 교육시간 및 

횟수 2항목, 교육방법 및 영역 4항목, 교육만족도 부문 4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재무교육 참여여

부 및 재무만족도만 측정하였다. 재무교육은 소비자의 

만족 극대화를 위해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개발시키는 과정이라는 관점[3]

에서 보면 4시간 이상 재무교육을 받은 사람이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논문의 통계분석 

대상으로 편입하였다.

3.4.2 퇴직태도

신계수[48], 배문조[49]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휴식으

로의 전환 6문항, 새로운 시작 6문항, 일의 계속 5문항, 

강요된 분열 11문항, 총 28문항으로 본 연구자가 수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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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Item N %

Gender
Female 187 52.7

Male 168 47.3

Age

Group
Forties 221 62.3

Fifties 134 37.7

Marital Status

Single 16 4.5

Married 321 90.4

Divorce/Seperation 8 2.3

Bereavment 10 2.8

Education

Middle School 12 3.4

High School 89 25.1

College 32 9.0

Under-graduate 181 51.0

Graduate School 41 11.5

Financial
Financial 199 56.1

Non-financial 156 43.9

Employment
Employed 238 67.0

Self-employed 91 25.7

Etc 26 7.3

Momthly 

Income

Under 200M won 53 14.9

200-350M won 63 17.7

350-500M won 110 31.0

500-650M won 49 13.8

Over 650M won 80 22.5

Career*

Under 5 years 24 6.8

5-10 years 28 8.0

10-15 years 58 16.5

15-20 years 116 33.0

Over 20 years 129 36.3

Religion No 158 44.5

Yes 197 55.5

Health

Very Health 23 6.5

Healthy 190 53.5

Usually 129 36.3

bad 13 3.7

Very Bad 0 0.0
Total 355 100.0

여 재구성하였다.

3.4.3 노후준비인식

김주성[46], 배문조[49]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경제적 

노후준비 9문항, 신체적 노후준비 8문항,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10문항, 총 27문항으로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드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인구 사회

학적 특성변수로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직업, 종교

유무, 건강 상태 등을 측정하였다.

3.5 연구대상의 특성

[Table 1]은 연구대상의 인구 통계적 특성인 성과 연

령, 배우자 유무, 학력, 직업, 종교 유무, 건강상태 등을 분

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4. 연구결과

4.1 연구 개념의 신뢰도 검증

다음으로 응답자가 일관성 있게 조사에 응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다. 

신뢰도란 측정대상을 여러 번 측정하였을 때에 동일

한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지표를 구성하는 항목들 간에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중항목척도를 사용하

여 측정변수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항목분석

(Item analysis)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항목분석 방법으로

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Alpha 계수가 0.6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의 변수에서는 크론바하 알파 계수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 Sub-Variable Cronbach's α

Attitude for

Retirement 

Transition to rest .888

New beginning .886

  Continuity .770

Imposed disruption .941

Preparation

for 

Retirement 

Economical .608

Physical .812

Social .798

4.2 연구 개념의 타당도 검증

타당도란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

을 정확히 측정하였는가 하는 개념으로 측정도구나 속성

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측정도구가 해당 속성을 정확

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것이다. 즉, 측정도구가 연

구하고자 하는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

는 개념을 말하는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

시했다. 우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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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 Analysis of Attitude for 
Retirement

Item
Factor

1 2 3 4 h
2

1-1 .167 .035 .830 -.017 .718

1-2 .108 .076 .862 -.045 .763

1-3 .026 .182 .746 -.029 .592

1-4 .015 .222 .743 .131 .619

1-5 .055 .128 .799 .017 .659

1-6 .150 -.048 .734 .038 .566

2-1 .027 .741 .099 -.163 .585

2-2 -.017 .739 .188 .001 .582

2-3 -.061 .811 .144 .013 .683

2-4 -.020 .843 .013 -.018 .711

2-5 -.098 .821 .096 .032 .695

2-6 -.117 .793 .051 .099 .655

3-1 .233 -.024 .041 .742 .607

3-2 -.065 .524 .156 .294 .389

3-3 -.012 .582 -.079 .199 .384

3-4 .023 .151 .023 .847 .741

3-5 .027 .102 -.014 .825 .692

4-1 .599 .127 -.164 -.073 .407

4-2 .758 .010 -.021 .071 .580

4-3 .841 -.062 -.020 .063 .716

4-4 .803 -.099 .145 .090 .684

4-5 .819 -.062 .136 .079 .699

4-6 .848 -.058 .135 .033 .742

4-7 .849 -.084 .118 .001 .742

4-8 .803 -.035 .148 .012 .668

4-9 .715 -.020 .238 .088 .577

4-10 .843 -.090 .099 .022 .729

4-11 .810 -.088 -.016 .041 .666

Eigen Value 7.073 4.582 4.019 2.174

% of Variance 25.262 16.364 14.355 7.765

Cumulative % 25.262 41.626 55.981 63.746

KMO Measure = 0.892

Bartlett χ2=6334.826, df=378 p=0.000

*
p<.05, 

**
p<.01, 

***
p<.001

* 1. Transition to rest        * 2. New beginning

* 3.  Continuity              * 4. Imposed disruption

잘 설명되는지 검정하기 위해, Kaiser-Meyer-Olkim 

(KMO) 검정을 진행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KMO 값이 퇴직태도, 노후준비, 모두 0.8 이상으로 매우 

좋은 편으로 나타남으로써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

정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확

인하였다. 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써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

석을 사용하였고, 베리멕스 방식으로 회전시켰다. 요인이 

전반적으로 설문지에서 구성한대로 잘 묶였지만, 퇴직태

도에서 일의 계속2(“퇴직은 평소에 하고 싶었으나 과감

히 시행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다.”), 일의 계속3(“퇴직은 휴식보다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항목이 ‘일의 계속’ 요인이 아닌 

‘새로운 시작’ 요인에 묶였다. 이 두 개 항목은 연구자의 

판단 하에 ‘새로운 시작’ 요인에 편입시켰다. 

한편, 노후준비는 타당도를 저해하는 5개 항목을 제외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누적변량은 50%를 기준으

로 하였으며, 엄격한 기준 값인 60%보다는 낮게 나타났

지만, 55.981%로 다소 관대한 기준 값인 50% 이상의 분

산설명력을 보여, 5개 항목을 제외한 척도를 분석에 활용

하였다. 

 

<Table 4> Factor Analysis

Item
Factor

1 2 3 h
2

Economical 1 .331 .139 .528 .408

Economical 2 .273 .091 .538 .372

Economical 3 .074 -.063 .579 .345

Economical 4 -.135 .152 .658 .474

Economical 5 -.049 .293 .669 .535

Physical 2 .798 .118 .124 .666

Physical 3 .608 .004 .068 .375

Physical 4 .735 .129 .005 .556

Physical 5 .584 .079 .076 .353

Physical 6 .668 .223 -.011 .496

Physical 7 .523 .241 .078 .338

Physical 8 .735 .177 .112 .583

Social 1 .365 .519 -.021 .402

Social 2 .217 .623 -.073 .440

Social 3 .092 .571 .124 .350

Social 4 .131 .668 .029 .464

Social 5 -.007 .471 -.005 .222

Social 6 .045 .648 .154 .445

Social 7 .202 .638 .223 .498

Social 8 .142 .596 .215 .422

Social 9 .069 .453 .072 .215

Social 10 .198 .460 .307 .345
Eigen Value 5.535 3.769 2.612
% of Variance 25.159 17.134 11.872
Cumulative % 25.159 42.293 54.165

KMO Measure = 0.820

Bartlett χ2=2357.552, df=231, p=0.00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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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변수 간 상관관계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변수의 기술통계량인 평균, 표

준편차를 확인하였으며,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퇴직태도 하위요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휴식으

로의 전환은 2.83, 새로운 시작은 3.59, 일의 계속은 2.98, 

강요된 분열은 2.61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들 간에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휴식으로의 전환은 새로운 시작, 강요

된 분열과 양(+)의 상관관계를, 새로운 시작은 일의 계속

과 양(+)의 상관관계, 일의 계속은 강요된 분열과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 and Correlation of  
Attitude for Retirement

Variable M SD 1 2 3 4

1.transition

to rest 2.83 .891 1

2. new 

beginning 3.59 .690 .218** 1

3. continuity 2.98 .878 .062 .150** 1
4. imposed 

disruption 
2.61 .841 .194

**
-.101 .153

**
1

** p<0.01, * p<0.05

다음으로 노후준비 하위요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경

제적 노후준비는 3.44, 신체적 노후준비는 3.44, 정서·사

회적 노후준비는 3.42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들 간에 상

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 and Correlation of 
Preparation for Retirement

Variable M SD 1 2 3

1. Economical 3.44 .654 1

2. Physical 3.44 .583 .379
**

1

3. Social 3.42 .582 .377
**

.986
**

1

** p<0.01, * p<0.05

4.4 개인재무교육이 노후준비 인식에 미치는

영향

4.4.1 가설1 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에, 재무교육 실시 여부를 더미변수 화 하였다. 재무교육

을 실시한 경우는 1, 재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0

으로 코딩하여, 더미변수 화 하였다.

가설1 : 개인재무교육은 노후준비인식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1-1. 개인재무교육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무교육 여부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영향을 미

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무교육 여부를 독립변수로, 경

제적 노후준비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단순회귀분

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F값이 23.539(p<0.001)으로 유

의수준 1% 범위 내에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값은 0.328로 나타나, 재무교육 여부

는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7> Effect of Financial Education on 
Economical Retirement Preparation

Independent variable B ß t

(Constant) 3.258 　 65.247

Financial Education† .328 .250 4.852***

R2=0.063    Adjusted R2=0.060    F=23.539    P=0.000

*** p<0.001, †Dummy - Experienced: 1, Not Experienced: 0

한편, 재무교육 만족도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무교육 만족도를 독립

변수로,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F값이 15.004 

(p<0.001)로 유의수준 1% 범위 내에서 회귀모형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값은 0.199로 나타나, 

재무교육 만족도는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Effect of Satisfaction of Financial 
Education on Economical Retirement 
Preparation

Independent variable B ß t

(Constant) 2.779 　 13.062

Satisfaction of Financial 

Education
.199 .270 3.874

***

R2=0.073    Adjusted R2=0.068    F=15.004    P=0.000

*** p<0.001

1-2. 개인재무교육은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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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것이다.

재무교육 여부가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영향을 미

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무교육 여부를 독립변수로, 신

체적 노후준비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단순회귀분

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F값이 12.347(p<0.001)로 유의

수준 1% 범위 내에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B값은 0.215로 나타나, 재무교육 여부는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Effect of Financial Education on 
Physical Retirement Preparation

Independent variable B ß t

(Constant) 3.324 　 73.680

Financial Education† .215 .184 3.514***

R2=0.034    Adjusted R2=0.031    F=12.347    P=0.000

*** p<0.001, †Dummy - Experienced: 1, Not Experienced: 0

한편, 재무교육 만족도가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무교육 만족도를 독립

변수로,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F값이 8.718 

(p<0.001)로 유의수준 1% 범위 내에서 회귀모형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값은 0.136으로 나타

나, 재무교육 만족도는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Effect of Satisfaction of Financial 
Education on Physical Retirement 
Preparation 

Independent variable B ß t

(Constant) 2.986 　 15.611

Satisfaction of Financial 

Education
.136 .209 2.953

**

R2=0.044    Adjusted R2=0.039    F=8.718    P=0.004

** p<0.01

1-3. 개인재무교육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재무교육 여부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무교육 여부를 독립변수

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F값이 13.901 

(p<0.001)로 유의수준 1% 범위 내에서 회귀모형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값은 0.227  나타나, 재

무교육 여부는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Effect of Financial Education on Social 
Retirement Preparation

Independent variable B ß t

(Constant) 3.299 　 73.436

Financial Education† .227 .195 3.728***

R2=0.038    Adjusted R2=0.035    F=13.901    P=0.000

*** p<0.001, †Dummy - Experienced: 1, Not Experienced: 0

한편, 재무교육 만족도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

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무교육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F값이

8.032(p<0.001)로 유의수준 1% 범위 내에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값은 0.130으로 나

타나, 재무교육 만족도는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 Effect of Satisfaction of Financial 
Education on Social Retirement 
Preparation

Independent variable B ß t

(Constant) 2.997 　 15.732

Satisfaction of Financial 

Education
.130 .201 2.834

**

R2=0.040    Adjusted R2=0.035    F=8.032    P=0.005

** p<0.01

4.5 퇴직태도가 노후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 

4.5.1 가설2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했다. 

가설 2 : 퇴직태도는 노후준비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휴식으로의 전환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새로운 시작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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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의 계속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4. 강요된 분열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2-4를 검증하고자 퇴직태도의 각 하위 요

인들을 독립변수로,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3>와 같이 회귀모형은 F값이 31.850(p<0.001)로 유의수

준 1%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djusted R2=0.259로 나타나 25.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회귀식에 투입된 변수들의 회귀계수에 대한 t검증

결과 4개의 독립변수 중, 휴식으로의 전환, 새로운 시작, 

2개의 독립변수만 유의수준 1% 범위 내에서 경제적 노

후준비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시작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휴식으로의 전환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2-1과 

2-2는 채택되었으며 가설 2-3과 2-4는 기각되었다. 

<Table 13> Effect of Retirement Attitude on 
Economical Retirement Preparation 

Independent variable B ß t

(Constant) 2.352 　 11.416

Transition to rest -.234 -.319 -6.615***

New beginning .473 .500 10.370***

Continuity -.027 -.037 -.776

Imposed disruption .048 .062 1.297
R2=0.267    Adjusted R2=0.259    F=31.850    P=0.000

*** p<0.001

2-5. 휴식으로의 전환은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6. 새로운 시작은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7. 일의 계속은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8. 강요된 분열은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2-8을 검증하고자 퇴직태도의 각 하위 요

인들을 독립변수로,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4>와 같이 회귀모형은 F값이 30.279(p<0.001)로 유의수

준 1%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djusted R
2=0.249로 나타나 24.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회귀식에 투입된 변수들의 회귀계수에 대한 t검증

결과 새로운 시작, 강요된 분열, 2개의 독립변수가 유의

수준 1% 범위 내에서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시작은 신체적 노

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강요된 분열은 신

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가설 2-6과 2-8은 채택되었으며 가설 2-5와 

2-7은 기각되었다. 

<Table 14> Effect of Retirement Attitude on 
Physical Retirement Preparation

Independent variable B ß t

(Constant) 2.703 　 14.603

Transition to rest -.004 -.006 -.116

New beginning .331 .392 8.083***

Continuity .023 .034 .723

Imposed disruption -.196 -.283 -5.858***

R2=0.258    Adjusted R2=0.249    F=30.279    P=0.000

*** p<0.001

2-9. 휴식으로의 전환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0. 새로운 시작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1. 일의 계속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2. 강요된 분열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9～2-12를 검증하고자 퇴직태도의 각 하위 요

인들을 독립변수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5>와 같이 회귀모형은 F값이 29.852(p<0.001)으로 

유의수준 1%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Adjusted R2=0.246으로 나타나 24.6%의 설명력

을 보이고 있다. 회귀식에 투입된 변수들의 회귀계수에 

대한 t검증결과 새로운 시작과 강요된 분열만 유의수준 

1% 범위 내에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유의한 영



A study on the effect of financial education and retirement attitudes of middle-aged on the recognition of the preparation for their old age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27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시작은 정서·사회

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강요된 분열

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2-10과 2-12는 채택되었으며 

가설 2-9와 2-11은 기각되었다.

<Table 15> Effect of Retirement Attitude on 
Social Retirement Preparation

Independent variable B ß t

(Constant) 2.681 　 14.490

Transition to rest -.011 -.017 -.351

New beginning .337 .400 8.231***

Continuity .016 .024 .502

Imposed disruption -.187 -.270 -5.586***

R2=0.255    Adjusted R2=0.246    F=29.852    P=0.000

*** p<0.001

4.6 개인특성이 노후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 

4.6.1 가설3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성별, 금융권 여부

별, 종교별 차이 분석은 t-검정을,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

는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가설3 : 개인특성에 따라 노후준비인식에 차이가있

을 것이다.

개인특성별로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평균 

비교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은 연령, 학력, 금융권 여

부, 월평균 소득, 직업 경력, 현재 건강상태에 따라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연령에 따

라서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인

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

후준비 인식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금융권이 비금융

권보다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소득과 

경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이 더 높게 나타

났으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특성에 따른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은 

학력, 금융권 여부, 월평균 소득, 종교 유무, 현재 건강상

태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학력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금

융권이 비 금융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소득층이 저소

득층보다는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가 있고 건강한 사람이 신체적 노후 준비 인식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은 최종학력, 

금융권 여부, 월평균 소득, 종교 유무, 현재 건강상태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우선 학력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정서·

사회적 노후준비 인식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금융권이 비 금융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소

득층이 저소득층보다는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높

게 나타났다. 한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정서·사회적 노

후준비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특성이 노후준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전에 먼저 범주

형 변수를 더미변환해줄 필요가 있는데, 성별, 결혼여부, 

금융권 여부, 자영업 여부, 종교 여부는 더미변환을 실시

하였다. 성별은 여자를 1, 남자를 0으로, 결혼여부는 기혼

을 1, 미혼 및 기타를 0으로, 금융권 여부는 금융권을 1, 

비금융권을 0, 자영업 여부는 자영업을 1, 비자영업을 0, 

종교여부는 ‘종교 있음’을 1, ‘종교 없음’을 0으로 변환하

였다.

더미변환 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 노후준

비에는 학력, 금융권 여부,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난 

변수들의 B값은 모두 양(+)의 값을 보였다. 즉, 금융권일 

경우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학력, 건강상태는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

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체적 노후준비에는 성별, 학력, 종교, 건강

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

미한 수준으로 나타난 변수들의 B값은 모두 양(+)의 값

을 보였다. 즉, 여자(1)가 남자(0)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

(1)이 종교가 없는 사람(0)보다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학력과 건강상태는 신체적 노후준

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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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Preparation for Retirement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Division

Economical Physical Social

Mean Statistic(p) Scheffe Mean Statistic(p) Scheffe Mean Statistic(p) Scheffe

Gender
Female 3.40 t=1.108

(0.269)
-

3.49 t=1.506

(0.133) 
-

3.45 t=0.829

(0.408) 
-

Male 3.48 3.39 3.40

Age Group
Forties 3.53 t=3.436

(0.001)
-

3.45 t=0.421

(0.674)
-

3.43 t=0.504

(0.607)
-

Fifties 3.29 3.42 3.40

Marital 

Status

Single(a) 3.36

F=0.272

(0.846)
-

3.26

F=1.158 

(0.326)
-

3.29

F=0.891

(0.446)
-

Married(b) 3.44 3.44 3.42

Divorce/Speration(c) 3.30 3.47 3.44

Bereavment(d) 3.54 3.70 3.67

Education

Middle School(a) 3.08

F=3.449

(0.009)
a<e

2.99

F=3.443

(0.009) 
a<c,e

2.92

F=4.048 

(0.003)
a<c,d,e

High School(b) 3.32 3.39 3.35

College(c) 3.35 3.55 3.52

Under-graduate(d) 3.48 3.43 3.43

Graduate School(e) 3.69 3.64 3.61

Financial 

Group

Financial 3.53 t=3.995

(0.000)
-

3.48 t=2.067

(0.039)
-

3.47 t=2.167 

(0.031)
-

Non-financial 3.24 3.35 3.32

Employme

nt
Employed(a) 3.51 t=1.566

(0.118)
-

3.41 t=-1.744

(0.083)
-

3.40 t=-1.290

(0.198)
-

Self-employed(b) 3.38 3.53 3.49

Monthly 

Income

(won)

Under 200M (a) 3.12

F=6.610

(0.000) 
a<d.e

3.25

F=3.075

(0.016) 
a<e

3.20

F=3.595 

(0.007)
a<e

200-350M(b) 3.34 3.48 3.46

350-500M(c) 3.46 3.42 3.39

500-650M(d) 3.48 3.40 3.42

Over 650M(e) 3.68 3.59 3.58

Career

Under 5(a) 3.24

F=4.190

(0.003) 
b<e

3.38

F=1.155 

(0.331)
-

3.36

F=1.185 

(0.317)
-

5-10 years(b) 3.13 3.36 3.35

10-15 years(c) 3.32 3.35 3.32

15-20 years(d) 3.45 3.43 3.41

Over 20 (e) 3.58 3.52 3.50

Religion
No 3.39 t=-1.090 

(0.277)
-

3.31 t=-3.933 

(0.000)
-

3.30 t=-3.700

(0.000) 
-

Yes 3.47 3.55 3.52

Health

Very Health(a) 3.77

F=11.768

(0.000) 
c<a

3.95

F=12.826

(0.000) 
b,c,d<a

3.94

F=13.338 

(0.000)
b,c,d<a

Healthy(b) 3.57 3.51 3.49

Usually(c) 3.19 3.24 3.22

Bad(d) 3.42 3.45 3.43

Variables
Economical Physical Social

B β t p B β t p B β t p

(Constant) 2.042 　 5.822 .000 1.877 　 5.993 .000 1.837 　 5.881 .000

Gender .110 .084 1.389 .166 .179 .154 2.545 .011* .142 .122 2.022 .044*

Age Group -.124 -.091 -1.560 .120 .000 .000 -.002 .998 .018 .015 .254 .800

Marital Status .038 .017 .328 .743 .031 .015 .301 .764 .001 .001 .010 .992

Education .076 .126 2.172 .031* .088 .164 2.817 .005** .097 .181 3.114 .002**

Financial Group .165 .117 2.118 .035* .093 .074 1.332 .184 .101 .081 1.463 .144

Non-Financial Group .003 .002 .034 .973 .089 .067 1.202 .230 .071 .054 .967 .334

Monthly Income .057 .118 1.884 .060 .046 .105 1.692 .092 .048 .112 1.796 .073

Career .052 .095 1.693 .091 .015 .030 .541 .589 .007 .015 .264 .792

Religion .091 .069 1.347 .179 .211 .180 3.510 .001*** .205 .175 3.420 .001***

Health .220 .221 4.376 .000
***

.203 .229 4.514 .000
***

.208 .235 4.626 .000
***

R
2

0.172 0.163 0.163

F 7.077 6.645 6.664 
*** p<0.001, ** p<0.01, * p<0.05 

<Table 17> Effect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Retirement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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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에는 성별, 학력, 종

교,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난 변수들의 B값

은 모두 양(+)의 값을 보였다. 즉, 여자(1)가 남자(0)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1)이 종교가 없는 사람(0)보다 정서·사

회적 노후준비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학력, 건강상

태는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다. 

4.7 검증 결과 요약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악하면 다음과 같

다. 가설 1은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모두 검증되었으며, 

가설 2는 휴식으로의 전환, 새로운 시작이 경제적 노후준

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새로운 시작, 강요된 분열은 

신체적 노후준비 및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설 3에서 개인특성

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은 학력, 금융권 여부, 건강

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개인특

성에 따른 신체적 노후준비인식은 성별, 학력, 종교, 건강

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개인특성에 따른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인식은 성별, 

학력, 종교,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중년층의 재무교육 및 퇴직태도가 노후준

비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층의 재무교육이 노후준비인식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한 결과 재무교육 여부와 재무교육 만족도는 

경제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정서·사회적 노후준

비에 모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중년층의 퇴직태도가 노후준비인식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 결과 휴식으로서의 전환은 경제적 노후

준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로

운 시작은 경제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정서․사

회적 노후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일의 계속은 경제적, 신체적, 정서·사회적 노후

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으며  강요된 분

열은 신체적 노후준비와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에 대한 

부(-)의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개인특성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은 금융

권일 경우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으

며, 학력, 건강상태는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개인특성에 따른 신체적 노후준비인식은 여자

가 남자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학력과 건

강상태는 신체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개인특성에 따른 정서·사회적 노후준비인식

은 여자가 남자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

람보다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으

며, 학력, 건강상태는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인식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종전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노인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 컨설팅과 재무교육이 전반적인 노후준비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한 반면 본 연구

는 중년층의 재무교육이 노후준비 인식에 미치는 영향뿐

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 일의계속, 강요된 분열 등의 퇴직

태도가 노후준비 인식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확인하였으

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와 신체

적 노후준비, 그리고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차이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 결과 중년층의 재무교육 및 퇴직태도가 노후

준비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개인의 특성을 고려

한 맞춤형 퇴직교육과 재무교육 및 퇴직 후 사회적 약자

에 서 있는 중년층을 위한  은퇴준비의 구체적 정책 수립

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중년층의 재무교육 및 퇴직태도

가 노후준비인식에 미치는 요인으로 일상생활뿐만 아니

라 영역별 노후준비 인식의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본 연구의 대상이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는 40

대와 50대 후반의 금융권과 비 금융권(금융권에 종사하

지 않는 모든 직종 종사자 및 주부, 무직자 포함)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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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을 차기 연구

에서는 전국 규모 또는 직업별로 세분하고 특수지역거주

자와 특수계층 종사자 그리고 농촌과 어촌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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